BR6069	작은 것에 충실한 자    17-04-15
	저는 일년에 한두 번 정도 고국에 옵니다만 여전히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우선 전철 매표소가 없어졌습니다. 전철의 승차권을 살 줄 몰라 우리둥절하고 있는 저에게 젊은 아줌마 한 분이 다가와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동판매기에서 버튼을 몇 개 누르더니 승차권 값이 205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철 승차 요금을 잘 모르는 제에게는 마침 한국 돈이 2000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서슴지 않고 50원을 자기  지갑에서 꺼내서 제 승차권을 사주시고 전에 몰랐던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철에서 내린 후 자판기에 환불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승권을  삽입하면 500을 돌려 받는다고 가르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말대로 해서 500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아줌마의 50원을 들인 성의가 무척 컸습니다..

시청 앞에서 내려  옳은 출구를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통행인 3 사람에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구가 10 개 이상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금을 약간 인출하기 위하여 미국계 은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미국 은행의 신용 카드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 친절하게 도와주어 볼 일을  잘 마쳤습나다. 호탤로 돌아 오기 위하여 전철 정거장을 거치는 동안 은행에 제 스마트 폰을 두고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아까 들렸던 은행에 들렸습니다. 전에 저를 돌보던 청년은 저를 반가히 맞이하고  책상 설합에서 제 스마트 폰을 꺼내주면서  고객께서 오실 줄 알고 스미트 폰을 충전해 놓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무척 기툭하게 보였습니다 모처럼 귀국한 저에게는 스마트 폰의 충전아 골치거리었는데 밧데리가 반 이상 소진한 스마트 폰을 충전해 준 그 청년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구된 것보다 더 주라” 또는”작은 일에 충실한자가 큰 일에도 충실하다”는  좌우명을 실천한 청년이었습니다.어떤 직원이든지 이 두 가지의 지침을 츙실히 따르고 “약속은 능력보다 적게 하고 실천은 약속보다 더허라”눈 교훈을  준수하면 반드시 승진도 잘되고 수입도 높아질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시시한 책임은 없습니다. 맡은 일을 시시하게 느까면 그는 머자 않아 감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시시하게 보이는 책임이라 할찌라고 가장 중요한 임무로 받아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면 직원 본이과  업체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bookmark: _GoBack]시시한 지시를 말하자면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만이 생각납니다. 그는 나병환자였습나다. 그집에서 노예를 일하던 유대 여종이 말합니다. “우리 고향땅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샤 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시면 주인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만은 결귝 예리샤의 집으로 갔습ㄴ다. 시라아의 장군이 찾아 왔는 데도 엘리샤는 종을 대문으로 내보내오  요단강에서 일곱번 물속에 몸을 침수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도 장군이 왔는데 물이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 강에서 침수룰 하라니 나만은 저존심도 상했고 그런 치유 방법이 너무도 시시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지시를 거부했지만 결국 엘리샤의 말 대로 일곱전 요단강 물에 침수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책임을 충실하게 여긴다면 시시한 지시나 책임은 없습니다, 역시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큰일에도 중실하다는 맔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끝





 
